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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구조모형

: 스트레스 인지와 의도적 활동중심으로

위옥연*, 이지현
군산간호대학교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 Focused on Perceived Stress, Activities and Practices

Ok-Youn Wi*, Ji-Hyun Lee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015년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의 9,599명을 대상으로 IBM SPSS 20.0과 IBM SPSS
AMO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부트스트래핑과 팬텀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주
관적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스트레스 인지(β= -.457, p =. 005), 잠으로 피로회복(β= .136, p =
.004), 신체활동(β= .055, p = .005), 식생활(β= -.035, p = .014), 흡연(β= -.030, p = .011이었다. 스트레스 인지가 주관
적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β= -.052, p = .006)가 있었으며,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다중매개의 간접효과 크기와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 간접효과는 잠으로 피로회복(β= -.041, p = .001), 신체활동
(β= -.007, p = .003), 식생활(β= -.003, p = .008), 흡연(β= -.002, p = .001)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는(β= 000, p =
.636) 간접효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학제간의 협력이 요구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levels of perceived stress, dietary 
behaviors, physical exercise, drinking, smoking, and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which affect the subjective 
happiness in adolescent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the basic data required for offering 
practical solutions to improv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IBM SPSS 20 and AMOS 23 were used to 
conduct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es, in conjunction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AMOS 
bootstrapping method and phantom variables, for the raw data obtained from the 9,599 participants included in the 
11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ose factors having a direct effect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adolescents were the level of perceived stress,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physical exercise, dietary 
behavior and smoking. Perceived stress had an indirect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and the analysis of the indirect
effect and significance level of multiple mediators by means of phantom variables showed that, as well as perceived
stress,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physical exercise, dietary behaviors, and smoking also had indirect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Consequentl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needed to optimize the subjective happiness
in adolescents and financial suppor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s is particular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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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갈등과 격변의 시기로 독특한 발달 단계

이며,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나타나고 성장과 
학습의 변화를 경험한다[1]. 청소년은 발달 변화와 관련
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성적위주의 학습 분위기, 부모
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경쟁적인 분위기로 스

트레를 경험하게 된다[2]. 이러한 청소년기의 높은 스트
레스는 가출[3], 우울 및 자살[4]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감이란 삶에 대

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 
성인이 된 이후 개인의 전체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끼친

다[5]. 그러나 한국 청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6], 이러한 낮은 행복감은 폭력 
및 자살[7]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에 청소년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Lybomisky, Sheekdon & Schkade (2005)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유전요인 50%, 환경요인 10%, 의도적 활
동 40%로 결정된다[8]. 즉, 행복의 조건은 유전요인과 
관련된 특정성격과 좋은 환경, 그리고 개인의 의도적인 
일상적 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해지
는 방법 중 유전 및 환경요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의도

적 활동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9]. 즉,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도적 활동은 스트
레스를 해소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인지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의도적 활동은 음식을 함부로 먹는 

행동으로 식생활을 변화시키고[10], 인스턴트 식품과 같
은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한다[11]. 그리고 음주와 
흡연의 경험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고 우

울 및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위험도가 상승된
다[12]. 또한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체육활
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며[13], 수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 회복 및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들을 
정화시킨다[14].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의도적 활동으로 식생활[15], 신체활동[13], 

음주 및 흡연[16], 수면[17]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유전요인
과 환경요인[18,19]을 변수로 이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의도적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단일 또는 건강행위를 요

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20,21]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형평성
과 건강상태, 건강관련 행위 등의 3개의 범주로 구분하
여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22] 있
지만, 의도적 활동인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잠으
로의 피로회복 간 총체적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

고, 직․간접효과 및 영향력을 규명하여 청소년의 주관
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에 따라 주
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인지가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스트레스 인지,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직접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스트레스 인지가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인지, 식생활, 신체활
동, 음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에 따라 주관적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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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원시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절차에 따라 요청 후 제공 받았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실시된 횡단적 조사 자료이다. 제
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모
집단 층화단계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44개 지
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
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32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
분 단계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
교로 한 후, 17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
었으며,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원을 조사하
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
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
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급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
를 배정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
입식 온라인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된 797개교, 
68,043명 중 본 연구 변수를 모두 경험한 대상자 9,599
명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원시자료의 “평상시 얼마나 행복하
다고 생각합니까?”의 단일문항에 ‘매우 행복한 편이다’ 
1점에서 ‘매우 불행한 편이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3.2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원시자료의 “평상시 스트레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의 단일 문항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1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식생활

식생활은 원시자료의 아침식사, 과일 섭취, 탄산음료 
섭취, 고카페인 음료 섭취, 단맛 나는 음료 섭취, 패스트
푸드 섭취, 라면 섭취, 과자 섭취, 채소반찬 섭취, 우유 
섭취를 묻는 10문항으로 하부요인을 구성하였다. 하부
요인 중 요인부하량 값이 .50이하인 7개 문항을 제외하
였고, 요인부하량 값이 .50이상인 탄산음료 섭취, 단맛 
나는 음료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3문항을 이용하였다. 
섭취빈도에 대한 응답은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1
점에서 ‘매일 3번 이상’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식
섭취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4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원시자료의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일
수,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근력강화운동 일수, 10분 이
상 걷기 일수, 체육시간 수, 참여 스포츠 활동팀 수 6문
항으로 하부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부하량 값이 .50이
하인 3문항을 제외하였고, 요인부하량 값이 .50이상인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근력강화운동 일수 3문항을 이용하였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대한 응답은 ‘최근 7일 동안 없었다’ 1점에
서 ‘주 7일’ 8점이다.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와 근력강화
운동 일수에 대한 응답은 ‘최근 7일 동안 없었다’ 1점에
서 ‘주 5이상’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많
이 한 것을 의미한다.

2.3.5 음주

음주는 원시자료에서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
본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에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는 제외하였다. 원시자료의 음주일수와 음주량 2문항의 
요인부하량 값이 .50이상이다. 음주일수 ‘최근 30일 동
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의 문항에 ‘최
근 30일 동안 없었다’ 1점에서 ‘매일’ 7점까지이다. 음주
량은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실 때 평균량은 얼마입니
까?’의 문항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 1점에서 ‘소주 2병 
이상’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일수와 음주량이 많
음을 의미한다.

2.3.6 흡연

흡연은 원시자료에서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
라도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없다’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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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흡연은 원시자료의 흡연일수
와 흡연량 2문항으로 요인부하량 값이 .50이상이다. ‘최
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
칠입니까?’의 문항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 1점에서 ‘매
일’ 7점까지이다.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의 문항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 
1점에서 ‘20개비 이상/1일’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
연일수와 흡연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2.3.7 잠으로 피로회복

잠으로 피로회복은 원시자료의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
항에 대해 ‘매우 충분하다’ 1점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
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측정한 점수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2.3.8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학교구

분, 학교성적으로 구성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0.0과 IBM SPSS 
AMO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
고, 표본의 정규성 검증은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 잠재변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
인별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
출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값으
로 산출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절대적합지수인 χ²(p),  normed χ², 기초부합
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부합지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화 잔
차평균자승 이중근(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SRMR), 근사오차평균자승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도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산출하였다.

5)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으며, 
특정변수와 관련된 개별적 간접효과 크기 분석을 

위하여 팬텀변수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술적 통계와 정규

성 검증

본 연구의 대상자는 9,599명으로 남자가 74.1%, 여자
가 25.9%이며, 중학생이 24.9%, 고등학생이 75.1%였다. 
성적은 상위권이 26.3%, 중위권 25.3%, 하위권 48.4%
였다.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
며(p<.001), 성적이 낮을수록(p<.001) 높았다. 식생활 변
화는 남학생(p<.001), 성적이 낮을수록(p<.001) 높았으
며, 신체활동은 남학생(p<.001), 중학생(p<.001), 성적이 
좋을수록(p=.002) 많았다. 음주는 남학생(p<.001), 고등
학생(p<.001), 성적이 낮을수록(p<.001) 많이 마셨으며, 
흡연은 남학생(p<.001), 고등학생(p<.001), 성적이 낮을
수록(p<.001) 많이 하였다. 잠으로 피로회복은 남학생
(p<.001), 중학생이(p<.001) 좋았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남학생(p<.001), 중학생(p<.001), 성적이 높을수록(p<.001) 
좋았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
기 때문에 관측변수들이 정규성을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진행된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인들은 왜
도가 -0.58부터 1.77까지, 첨도는 -1.57부터 5.71까지 분
포하고 있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3.2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우도추정법
(MLE)을 이용하였고 집중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 신뢰도(CR),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유의성(C.R.=1.965이상, p<.05)을 통하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구조모형 : 스트레스 인지와 의도적 활동중심으로

589

Variable Categories n(%) mean SD t or F P skewness kurtosis

Perceived 
stress

Gender
Male 7,112(74.1) 3.23 .96  

436.25 <.001
-.04 -.24

Female 2,487(25.9) 3.70 .92  -.35 -.24

Grade
Middle school 2,387(24.9) 3.34 1.02 

.21 .651
-.16 -.41

High school 7,212(75.1) 3.35 .96 -.10 -.29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3.26 .98
27.33 <.001

-.11 -.27
Middle 2,426(25.3) 3.30 .94 -.07 -.19
Low 4,647(48.4) 3.42 .98 -.16 -.39

Dietary 
behavior

Gender
Male 7,112(74.1) 2.55 .88

27.36 <.001
1.45 3.66

Female 2,487(25.9) 2.44 .89 1.48 3.77

Grade
Middle school 2,387(24.9) 2.56 .93

3.72 .054
1.42 3.41

High school 7,212(75.1) 2.51 .87 1.46 3.72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2.50 .89
12.36 <.001

1.77 5.71
Middle 2,426(25.3) 2.47 .80 1.16 2.30
Low 4,647(48.4) 2.57 .92 1.37 2.96

Physical
exercise

Gender
Male 7,112(74.1) 3.53 1.58

1010.45 <.001
.32 -.79

Female 2,487(25.9) 2.38 1.46 1.27 .94

Grade
Middle school 2,387(24.9) 3.49 1.62

75.27 <.001
.33 -.84

High school 7,212(75.1) 3.15 1.63 .54 -.67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3.31 1.60
6.38 .002

.40 -.76
Middle 2,426(25.3) 3.27 1.61 .44 -.75
Low 4,647(48.4) 3.18 1.65 .55 -.69

Alcohol 
drinking

Gender
Male 7,112(74.1) 2.40 1.47

6.51 .011
.68 -.59

Female 2,487(25.9) 2.31 1.39 .72 -.40

Grade
Middle school 2,387(24.9) 1.87 1.28

401.61 <.001
1.51 1.71

High school 7,212(75.1) 2.55 1.47 .49 -.79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2.32 1.45
20.82 <.001

.84 -.19
Middle 2,426(25.3) 2.25 1.37 .70 -.61
Low 4,647(48.4) 2.47 1.49 .59 -.71

Smoking

Gender
Male 7,112(74.1) 2.97 2.15

142.92 <.001
.43 -1.50

Female 2,487(25.9) 2.38 1.98 1.02 -.57

Grade
Middle school 2,387(24.9) 2.21 1.82

267.43 <.001
1.23 .04

High school 7,212(75.1) 3.01 2.17 .39 -1.55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2.51 2.04
78.87 <.001

.89 -.85
Middle 2,426(25.3) 2.61 2.03 .73 -1.15
Low 4,647(48.4) 3.09 2.17 .33 -1.57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Gender
Male 7,112(74.1) 2.67 1.10

171.11 <.001
.22 -.59

Female 2,487(25.9) 2.34 1.04 .52 -.24

Grade
Middle school 2,387(24.9) 2.88 1.09

224.97 <.001
.13 -.55

High school 7,212(75.1) 2.49 1.07 .36 -.50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2.57 1.13
2.49 .083

.34 -.61
Middle 2,426(25.3) 2.63 1.04 .24 -.47
Low 4,647(48.4) 2.57 1.09 .31 -.55

Subjective 
happiness

Gender
Male 7,112(74.1) 3.70 .96

192.15 <.001
-.44 -.28

Female 2,487(25.9) 3.38 .97 -.14 -.33

Grade
Middle school 2,387(24.9) 3.70 1.00

22.22 <.001
-.43 -.36

High school 7,212(75.1) 3.58 .98 -.33 -.35

Academic
achievement

High 2,526(26.3) 3.76 .97
64.74 <.001

-.58 -.01
Middle 2,426(25.3) 3.68 .94 -.35 -.27
Low 4,647(48.4) 3.50 1.01 -.21 -.36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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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 AVE .50이상, CR .7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한 요인부하량은 .50이상이면 아주 중요한 변수를 의
미하므로[31], .50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부분의 
변수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식생활이 AVE .39, 
CR .65로 기준치보다 다소 낮았으나 신뢰도(Cronbach’s 
alpha)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

하였다.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두 구성개념 
간 AVE와 상관관계의 제곱 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전 측정 항목
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신

뢰성 검증을 위하여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으며 결과값이 .60이상으
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Table 3).

3.3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포함된 스트레스 인지, 식생활, 신체활동, 음
주, 흡연, 잠으로 피로회복, 주관적 행복감의 지표들을 
포함한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적합도는 χ²=377.40(p<.001), TLI=.99, CFI=.99, 
RMSEA=.03, SRMR=.01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수가 
9,599명으로 많아 χ²값이 큰 것을 제외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값은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합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1).

3.4 구조모형 분석 및 효과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는 χ²=3810.96(p<.001), normid χ²=66.86, GFI=.94, 
AGFI=.91, SRMR=.04, RMSEA=.08, NFI=.91, CFI=.91로 
나타나 대상자 수가 많아 χ²값이 큰 것을 제외하고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값은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합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
에 대해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인지는 식생활(β=.072, 
p=.005), 음주(β=.060, p=.005), 흡연(β=.049, p=.005)
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인지가 높을수

록 식생활의 변화로 음식섭취를 많이 하고, 음주 및 흡연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는 

잠으로 피로회복(β=-.298, p=.005), 신체활동(β=-.120, 
p=.005)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잠으로 피로회복과 신체활동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β=-.457, 
p=.005)가 가장 강력하게 주관적 행복감에 음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인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
감이 감소하였다. 신체활동(β=.055, p=.005)과 잠으로 
피로회복(β=.136, p=.005)은 주관적 행복감에 양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쳐, 신체활동과 잠으로 피로회복이 증
가할수록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생활의 변화(β=-.035, p=.005)와 흡연(β=-.030, 
p=.005)은 주관적 행복감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식생활로 음식섭취 증가와 흡연량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

복감이 감소하였고, 음주(β=-.007, p=.584)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3.5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변수 간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도출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는 잠으로 피로회복(β=-.298, p=.006), 신
체활동(β=-.120, p=.016), 식생활(β=.072, p=.006), 음
주(β=.060, p=.004), 흡연(β=.049, p=.007)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직접효과는 스트레스 인지(β=-.457, p=.005), 잠으로의 
피로회복(β=.136, p=.004), 신체활동(β=.055, p=.005), 
식생활((β=-.035, p=.014), 흡연(β=-.030, p=.011)순이
었다. 스트레스 인지가 주관적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β=-.052, p=.006) 나타났다
(Table 6).

3.7 팬텀변수를 이용한 간접효과 정도

다중매개모델에서 간접효과가 여러개 있을 때 특정

변수와 관련된 간접효과를 보기 위하여 팬텀 변수를 이

용하여[23] 다중매개의 간접효과와  유의도를 분석한 결
과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 간접효과 정

도는 팬텀변수인 p10(스트레스 인지 → 잠으로 피로회

복 → 주관적 행복감, β=-.041, p=.001), p4(스트레스 인
지 → 신체활동 → 주관적 행복감, β=-.007, p=.003), 
p2(스트레스 인지 → 식생활 → 주관적 행복감, β=-.003, 
p=.008), p8(스트레스 인지 → 흡연 → 주관적 행복감, 
β=-.002, p=.001)순으로 나타났으며, p6(스트레스 인지 
→ 음주 → 주관적 행복감, β=000, p=.636)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2)(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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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domains β SE C.R P AVE CR Cronbach's α

Perceived stress Perceived stress 1.0 - - - - - -

Dietary behavior Soda .74 .06 32.79 <.001

.39 .65 .64Sweet drinks .59 .05 34.22 <.001

Fast food .51 - - -

Physical exercise

At least 60 minutes of 
physical exercise .74 .020 55.68 <.001 

.55 .78 .77Vigorous physical exercise .87 - - -

Strengthening exercises .59 .72 49.80 <.001

Alcohol drinking
Drinking days .80 - - -

.70 .83 .82The average amount of 
alcohol drinking .88 .02 59.04 <.001

Smoking
Smoking days .91 - - -

.90 .95 .90The average daily amount of 
smoking .98 .01 105.83 <.001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1.0 - - - - - -

Subjective happiness Subjective happiness 1.0 - - - - - -

β=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nstruct reliability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n=9,599)

Variables Perceived 
stress Dietary behavior Physical

exercise Alcohol drinking Smoking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Dietary behavior .066**

Physical exercise -.104** .095**

Alcohol drinking .054** .183** .053**

Smoking .047** .195** .012* .490**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298** -.077** .080** -.097** -.087**

Subjective happiness -.508** -.072** .105** -.062** -.071** .282**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major variables                                                     (n=9,599)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al model

Table 4. Values of fitness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Indices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χ²

(p)
normed

 χ² GFI AGFI SRMR RMSEA NFI CFI

Value 3810.96
(<001) 66.86 .94 .91 .04 .08 .9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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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S.E C.R. p

perceived stress    →  Dietary behavior .069 .072 .012 5.86 .005

perceived stress    →  physical exercise -.136 -.120 .013 -10.63 .005

perceived stress    →  Alcohol drinking .090 .060 .018 5.05 .005

perceived stress    →  Smoking .121 .049 .027 4.52 .005

perceived stress    →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333 -.298 .011 -30.60 .005

perceived stress    →  Subjective happiness -.462 -.457 .009 -49.64 .005

Dietary behavior  →  Subjective happiness -.037 -.035 .011 -3.33 .005

physical exercise  →  Subjective happiness  .049 .055 .009 5.69 .005

Alcohol drinking  →  Subjective happiness -.004 -.007 .006 -.69 .584

Smoking         →  Subjective happiness -.012 -.030 .004 -3.34 .005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 Subjective happiness .123 .136 .008 14.99 .005

b=Unstandardized estimates; β=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Table 5. Parameter statistics in final model

path Direct
effect p Indiret

effect p Total
effect p 

perceived stress    →  Dietary behavior  .072 .006 .072 .006

perceived stress    →  physical exercise  -.120 .016 -.120 .016

perceived stress    →  Alcohol drinking  .060 .004 .060 .004

perceived stress    →  Smoking        .049 .007 .049 .007

perceived stress   →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298 .006 -.298 .006

perceived stress    →  Subjective happiness  -.457 .005 -.052 .006 -.509 .004

Dietary behavior  →  Subjective happiness -.035 .014 -.035 .014

physical exercise  →  Subjective happiness .055 .005 .055 .005

Alcohol drinking  →  Subjective happiness -.007 .692 -.007 .692

Smoking         →  Subjective happiness -.030 .011 -.030 .011

Relief from fatigue through sleep  →  Subjective happiness .136 .004 .136 .004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final model

Fig. 2. The indirect effects with used phantom variables

Table 7. The indirect effects with used phantom 
variables

path Indirect effect p 

 p2 -.003 .008

p4 -.007 .003

 p6 .000 .636

p8 -.002 .001

p10 -.04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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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 의도
적 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효

과를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 인지가 낮을수록, 잠으로 피로

회복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올바른 식생활
을 할수록, 흡연 경험이 적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는 주관적 행
복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자살충동, 수면장애, 
비행, 건강문제를 유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24] 
주관적 행복감을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25]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
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맞춤
형 상담프로그램과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잠으로 피로회복은 수면
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자살시도가 상승되고

[26], 양질의 수면은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
와[27]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6시간으로 미국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 
2014)에서 제시한 청소년 권장 수면기준인 하루 8시간
-10시간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수면 권고시
간을 준수하여 피로회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수면장애를 겪
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으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매
일 운동 할 경우 뇌의 신경전달물질 MHPG sulfate 
(norepinephrine3-Methoxy-4-Hydroxyphenylglycol  
sulfate)의 분비가 촉진되어 우울증상이 감소되므로[28]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

다 쾌감이나 즐거움,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를[29] 지지하였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보면 청소
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방과 

후에 신체활동을 시도 하기는 어렵고, 입시위주의 교육
과정을 감안할 때 WHO의 권고에 따른 하루 한 시간 이
상의 신체활동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시간 운영 보장과 체육시설 확대 및 점검관리로 다

양한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식생활은 탄산음료, 단맛이 
나는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
복감을 감소시켰는데,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청소년이 마시지 않는 청

소년보다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켰으며[30] 패스트푸
드 섭취가 우울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31]는 연
구결과가 유사하였다.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이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필요로 하는데, 탄산
음료, 당류, 패스트푸드 섭취는 영양 불균형과 비만을 초
래하게 되므로 올바른 영양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흡연량이 주관
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청소년의 흡연량
이 증가할수록 잠으로 피로회복과 주관적 행복감 감소 

및 자살생각을 증가시켰다는[32] 선행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흡연은 건강위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33],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흡연기간 및 흡연량을 증가시켜 폐암 발

생률과 사망률이 상승한다[34].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흡
연 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가족 

및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가 의도적 활동 

중 잠으로 피로회복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후기 청
소년인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35] 지지하였다. 스트레스 인지
가  60분 이상 신체 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근력강화운
동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36], 탄산음료
와 단맛 나는 음료 섭취빈도를 증가시키는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후 달콤한 음식 섭취 증가가 신
경계 내분비계의 오피오이드(opioids) 물질 분비를 촉진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37].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수록 탄산음료 선호

도 증가 및 당류의 섭취가 크게 증가 한다는 선행연구를

[38] 뒷받침 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
주동기와 음주관련문제 수준을 상승시키고[39], 흡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40], 흡연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결과를[41]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가 의도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

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고, 부정적 대처방식에 따른 
행동 교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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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켜 양질의 수면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관련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생활, 금주,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 

잠으로 피로회복, 신체활동, 식생활, 흡연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들 변수와 관

련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에 기초자
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차자료 연
구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

스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감 증진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

해 스트레스 인지, 의도적 활동의 직․간접 효과크기를 
도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다학제간 청소년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부모와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
심과 국가차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력・재정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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